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율법    제목 :  율법과 율법주의  성경:갈라디아서 2장 
16-21절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
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
여 살려 함이니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
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2:16-21)

성경에는 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의(義)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말한다. (양의 옷이 의다. 곧 나를 

위해서 양이 댓가를 치루고 희생했다는 것이 의다.)
그런데 의란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
의에 대한 기준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게 마련.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만 진실하고 변함없는 진짜 의라고 본다.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에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목적과 뜻(율법정신)이 있다. (다
분히 윤리적)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행위만 남고 목적과 뜻은 사라진다.
후손들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마귀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옭아맨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 뿐만이 아니라, 율법 

정신이다.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게 되며, 변하지 않으면 정신이 바

뀐다.
그런데 율법이 시대에 적절하게 올바른 행동을 찾지 못하면 그 행동

은 가식이 된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율법주의의 현상 중 하나라고 

본다.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주의로 변질되면서 율법의 본래 정

신이 퇴색된다.

율법주의의 특징

행위의 습관화

행위에 대한 자신감(행위가 시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이 자신감이 계속된다면), 자만심, 정죄감

행위에 대한 감옥.(가식적이며 위선적이 될 경우;율법주의적 위선이

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있

다는 뜻-즉 율법적 행위가 정의라고 믿기 보다는.)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

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2:4)

율법주의자들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솔직하지 못하

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

의 의가) 다르다면 누구의 의가 정의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의가 정의인 것이다. 그런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다. 그분의 통치, 그분

의 주권,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이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
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4:13)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위가 정의인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계시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

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고, 죄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죄는 악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며, 불의이며, 반
드시 형벌이 따르며, 반드시 손해가 따르는 것이다.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
여 살려 함이니라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마다 자신의 환경과 직업등과 관련해서 만나

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되므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

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식들은 죄에서 벗어난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
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자.



<찬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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